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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에 나타난 외래어 중에서 외국 

어(영어/독일어)의 ［J］음이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J］음의 영어와 

독일어 발음과 한국어의 대응되는 분절음이 일대일 대 

웅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런 대웅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 

았다. 즉, 독일어와 영어에서 음절의 말음으로 쓰인 

⑶음이 한국어에서는 ［쉬/시］로 인식되는데 반해 본토 

어에서 ［口음이 음절초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는 한 

국어의 외래어에서 ［슈］로 화자에게 인식되고 또 문자 

로 표현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절초음의 일부 

로 나타나는 외국어의 ［口음과 음절말음으로 나타나는 

외국어 ［J1 음의 음성학적 기호를 분석해보고 한국어에 

서 서로 다른 표면형을 형성하는 이유가 본토어의 (음 

절 초음/말음이라는) 음운론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丁］음의 발음 

위치에 따른, 즉 동시조음(coarticulation) 현상 때문에 

생긴 변이음 때문인지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였다. 외 

국어 화자의 발성실험을 통해, 한국어에서 /쉬/로 인식 

되는 독일어와 영어의 /J7음은 /슈/로 인식되는 /〃음보 

다 마찰소음의 peak frequency7］- 높거나 지속시간이 길 

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영어와 독일어의 /// 

음이 한국어의 /쉬/음과 /슈/음으로 구분될 때 사용되 

는 음성자질은 크게 2가지, 즉 마찰소음의 peak 

frequency와 지속시간이며, 둘 중 한가지만 있어도 구 

분은 가능하나 이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쉬/음과 

/슈/음의 구분이 현저히 용이해진다는 가설을 세워보았 

다.

I. 서론

한 언어의 음성기호와 그 언어의 음소(phoneme)가 이 

와는 다른 음성학적 분류의 음소를 사용하는 언어로 도 

입되는 현상인 외래어 유입 현상은 음성 학자들과 음운 

론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Silverman 1992, Yip 

1993, Kang 1995, etc.). 한 언어의 음성기호가 다른 언 

어 내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는 음성기호를 받아들 

이는 화자의 언어습득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Silverman (1992)은 중국어에 도입된 

영어의 발음현상을 기초로 음성기호는 인식단계 

(Perceptual Level)에서 자국어의 음소로 전환된 뒤 활 

용단계(Operative Level)에서 자국어의 음운론 제약 조 

건 등을 거쳐 표면형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cf. 1). 또 

한, 다른 언어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본토어의 음성학적 

-305-

mailto:hskang@email.hanyang.ac.kr


기호 외의 음운론적 특성은 외래어의 발음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 Silverman (1992)

음성학적 기호 ——> 인식단계 ——>활용단계

--- > 표면형

본 논문에서는영어와 독일어의 발음을 한국어에 도입 

된 외래어와 비교해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와 같 

은 발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분절음이 일대일 대웅 

을 이루고 있지 못한 분절음 음을 살펴봄으로써 1) 

음성학적 기호 [J]가 각 언어에서 어떤 변별자질로 취 

급되고 있는지 2) 어떤 대웅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즉 음성학적인 

정보 외에 외국어의 음운론적인 정보도 필요한지에 대 

해 살펴보려고 한다. 자료 (2)를 살펴보자.

(2) a. fish (burger) 피(휘)시/피(휘)쉬 (버거)

b. cash (bag) 캐시/캐쉬

c. rush (hour) 러시/러쉬 (아워)

d. push (man)

e. Cashmere

푸시/푸쉬 (맨) 

캐시 미어/캐쉬미어

f. shrimp 슈림프

g. Schneider 슈나이더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J]음은 영어의 음절의 초 

음의 일부뿐(2f-g) 아니라 말음(2a-e)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어는 구강폐쇄음만이 음절말음으로 가능하 

기 때문에 마찰음인 [口음이 음절말음으로 나타날 수 

없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모음삽입이 이루어지는 

데 이때 (2a-e)에서는 [订모음이 자음 다음에 삽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때의 음절초음은 [s] 또는 

[sw]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sw]로 주 

로 인식하나 문자로는 [s]로 주로 표현되는데 이는 문 

자의 단순화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한국어에서는 [쉬/ 

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2f-g)를 살펴보면, 즉 

외국어에서 음절말음이 아닌 음절초음의 일부로서 [口 

음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 음이 [swi]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syu]로, 즉 한국어의 [슈]로 화자에게 인식되고 

또 문자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국어에서 동일한 한 개의 자음으로 취급되는 

[丁]음이 다른 음운체계와 음성기호분류를 사용하고 있 

는 한국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모두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음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어에서의 

(음절초음 혹은 말음에 따른)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대 

응되는 음성자질이 나타나는 위치도 달라지는 것이다. 

음성초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w]자질이 모음에 나 

타나고 음성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y]자질이 모음 

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본토어의 음성기호가 자국어의 

음소로 대치될 때 일대일의 대응관계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口음은 (3)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변별 음운자질로는 [+continuant, 

+coronal, -anterior]이지만 이런 모든 자질을 한국어에 

서 변별자질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어), [+continuant, 

+coronal]는 가장 근접한 음인 [s]로, [-anterior]는 [y] 

음으로, 영어의 잉여자질 (redundant feature) 인

[+round]는 [w]로, 즉 하나의 음이 3개의 음으로 대치 

되는 것이다.

(3) 영어[丁] 한국에 swy]

변별자질

[+continuant, +coronal] [s]

[-anterior] [y]

잉여자질

[+round] [w]

그러나 이런 If]음의 외래어화 과정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Silverman(1992)의 주장, 즉 외국어 

의 음운론적 환경이 도입되는 외래어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2)에서 살펴보면, 마치 외 

국어의 (음절초음, 음절말음이라는) 음운환경이 다른 언 

어에 도입된 외래어의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 

인다. ⑷를 살펴보.자.

(4iii)에서 보듯, 모음자질이 모음의 핵과 연결될 때 

본토어의 음절초음/음절말음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올 

바른 표면형을 도출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절초음의 일부로 나타나는 [J]음과 음절 

말음으로 나타나는 [口음의 음성학적 기호를 분석해보 

고 한국어에서 서로 다른 표면형을 형성하는 이유가 본 

토어의 (음절초음/말음이라는) 음운론적 특성에 기인하 

는 것인지 혹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J1 

음의 다른 음성적 자질 때문에 생긴 변이음 때문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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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는 아직 예비실험 단계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한국어의 /슈/음은 /쉬/음보다 원순성이 강하기 때문에 

(/슈/음의 경우는 둥그런 입술 모양이 모음까지 지속된 

다) peak frequency가 /쉬/음에 비해 낮을 것이다. 따라 

서, 마찰소음의 power spectrum 분석 결과는, /슈/로 

인식되는 외국어의 /丁/음이 /쉬/로 인식되는 /J7음보다 

마찰소음의 peak frequency가 낮을 것 이다.

⑷

인식단계 (3)

cash [ksef] 

kaeswy

shrimp [Jrimp] 

swyrimph

활용단계

i) 음절구성 (kae)swy

1 1 I

swy(rim)ph

1 iiii

ii) 모음삽입

1 1 1

cv c

(kae)swy

1 I I

1 iiii 
c cvcc 

swy(rim)ph

1 iiii

iii) 모음자질연 결

1 1 1

CV C V

(k缶)sw y

1 I I 1

1 III!

C V CVCC V 

sy w (rim)ph i

1 I iiii1 1 1 1

CV C V

[kaeswi](캐 쉬)

*(kae)sy w

Illi

1 1 iiii

C V CVC C V 

[syurimphi] (슈 림프) 

*sw y (rim)ph i

1 1 iiii

¥

iiii

CV C V

Mk&syu](캐슈)

1 1 iiii

C V CVC C V 

*[swirimphi](쉬 림 프)

II. 연구방법

피험자는 영어 모국어 여성 화자 1명(캐나다 출신)과 

독일어 모국어 남자 화자 1명이며 원광대학교 영어영문 

학과와 독어독문학과에 재직 중이다. 나이는 각가 40 

대와 30대이다.

시료는 영어의 경우 음절초나 음절말에 /〃를 가지고 

있는 17개의 단어와 그 밖에 /ts/와 /t]7가 들어 있는 다 

수의 단어들을 포함하며 반복수는 5회이며 무작위순으 

로 배열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절 

말에 /〃가 오는 단어들을 선행모음과의 공동조음 

(coarticulation)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Cashmere의 경우는 비록 음절말 단어이지 

만 다른 단어처럼 동시에 어말에 나타나지 않으며 후행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되어 이 단어를 독립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독일어는 표 2에서와 같이 음절초와 음절 

말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영어, 독일어 모두 단어만 단독으로 읽도록 하였으며 

녹음은 조용한 실험실에서 CSL(Computerized Speech 

Lab)에 직접 하였고 표본채취율은 16kHz로 하였다. 

음향적 분석은 각 단어의 /J7의 마찰소음의 지속시간과 

peak frequency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에 대하여 통 

계분석을 하였다. peak frequency는 FFT 분석을 통해, 

마찰소음 전 구간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표 1. 영어 목표단어 목록.

음절 말 음절초 음절말

그룹 1

전설/i/

그룹 2

전설/&/

그룹 3 

중설/a/
그룹 4

후설/u/
그룹 5 그룹 6

fish mash wash push shrimp Cashmere

wish cash Hush Schneider

British hash rush Schmit

punish mustache squacy

표 2. 독일어 목표단어 목록.

음절초 음절말

Spiegel tisch

schlagen Mensch

stadte Bosch

straBe Ramsch

Stein

III. 실험결과: 영어 /〃

그림 1은 각 영어 목표단어의 마찰소음 peak frequency 

측정 결과이다. 전설모음에서 후설모음으로 갈수록 낮 

은 값을 보이고 있다. 보다 일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 

하여 음절 위치와 선행모음의 종류로 이루어진 음운환 

경이 peak frequency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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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 

시한 결과, 유의한 변수로 작용함을 볼 수 있었다. 

(F(5,84)=7.521), P=.000). 평균값은 후설모음 /u/, 중설 

모음 /V, 음절초, 전설모음 N, 전설모음 /$/ 그리고 

Cashmere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Tukey 사후검정 결과 

(유의도: 0.05), /u/, /a/, 음절초가 낮은 값을 보이는 

그룹으로, /a/, 음절초, /i/, /ae/가 중간값을 갖는 그룹 

으로, 그리고 /i/, /&/, Cashmere가 가장 높은 값을 갖 

는 그룹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결과는 영어 /〃음의 마 

찰소음 peak frequency는 음운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 

며 음절위치보다는 선행모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림 3은 마찰소음의 지속시간을 단어별로 나타냈으며 

그림 4는 음운환경 그룹별로 나타내었다. 일원 분산분 

석 결과, 음운환경이 마찰소음 지속시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이며 (F(5, 84)=37.901, P=.000), Tukey 

사후검정 결과, Cashmere, 음절초, 그리고 음절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ashemere에서 

가 가장 짧고, 음절초, 음절말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마찰소음의 peak frequency에서와는 달리, 지속시간에 

서는 선행모음의 유형보다는 음절위치가 더 중요한 변 

수로 작용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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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어단어 /J7의 마찰소음의 peak frequency. 가 

는 막대는 표준편차임. 단어 1-17： 1. fish 2. wish 3.

British 4. punish 5. mash 6. cash 7. hash 8. 

mustache 9. wash 10. Hush 11. rush 12. squacy 13. 

push 14. shrimp 15. Schneider 16. Schmit 17.

Cashmere

그림 2. 음운환경에 따른 영어 /J7의 마찰소음의 peak 

frequency 비교. 가는 막대는 표준편차임. 

그림 3. 영어단어 /〃의 마찰소음 지속시간. 가는 막대 

는 표준편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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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음운환경에 따른 영어 /J7의 마찰소음 지속시간 
비교. 가는 막대는 표준편차임.

IV. 실험결과: 독일어 ///

그림 5는 각 독일어 목표단어의 마찰소음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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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측정 결과이다. 일반적 경향은 마찰소음 

peak frequency가 음절말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원분산 분석 결과는 F(8, 44)=11.601, P=.000로 유의 

했으면 Tukey 사후검정 결과, 음절초 5개 단어가 낮은 

그룹으로, 음절초 단어 중 schlagen과 Stein, 그리고 음 

절말 Ramsch가 중간 그룹으로, 그■리고 음절말 4개 단 

어가 높은 값을 가지는 그룹으로 범주화되었다 1). 음절 

위치를 변수로, t-test한 결과 음절말과 음절초간에 유 

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에서와는 

달리 독일어에서는 모음의 유형보다는 음절 위치가 마 

찰소음 peak frequency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찰소음의 지속시간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 

로 음절말에서 마찰소음 지속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 

났다. 力개 단어를 변수로 일원분산 분석 결과 F(8, 

44)=78.821, P=.000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Tukey 사후검정 결과, 음절초 5개 단어가 짧은 지속시 

간을 갖는 그룹으로, 음절말 Ramsch, Mensch가 중간 

값을 갖는 그룹으로, 그리고 음절말 tisch와 Bosch가 

긴 지속시간을 갖는 그룹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림 5. 독일어 목표단어 마찰음의 peak frequency. 

가는 막대는 표준편차임. 단어번호: 1. Spiegel 2. 

schlagen 3. stadte 4. straBe 5. Stein 6. tisch 7. 

Mensch 8. Bosch 9. Ramsch

1) 음절초에 /〃음이 오는 단어 중, 종종 peak 

frequency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하나 

의 沖k를 보이는 대신 두 개의 peak를 보이는 경 

우가 있었고, 뚜렷한 peak 없이 일단 마찰소음 주파 

수 전 구간에 걸쳐 높은 dB값을 보인 경우도 있었 

다. 이런 경향은 /s/ 다음에 /V가 따라나오는 단어 

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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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독일어 목표단어 마찰음의 지속시간. 가는 막 

대는 표준편차임.

V. 결과해석 및 결론

위 절에서 우리는 Zf/음이 음절초음의 자음군 일부로 

쓰였을 때와 단독의 음절말음(단어말음)으로 쓰였을 때 

를 비교해 보았다. 독일어의 경우, 본 연구의 예측과 같 

이, /J7음이 음절 초음의 자음군 일부로 쓰였을 경우 단 

독의 음절 말음으로 쓰였을 때보다 peak frequency가 

낮게 나타났다. 마찰음 지속시간 또한 짧게 나타났다. 

영어 단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peak frequency에 대한 결과는 분명치 않았지만 마 

찰음 지속시간은 음절 초음 자음군의 일부로 쓰였을 때 

가 단독으로 쓰인 음절 말음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마찰음 지속시간 차이는 음절 초음의 일부로 발음된 // 

/음이 단독으로 발음된 음절말음(동시에 단어의 말음) 

/〃음보다 짧게 발음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한국인의 외국어 ”/음 인지와 관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해줄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서 /쉬/로 인식 

되는 외국어(독일어와 영어)의 仃/음은 /슈/로 인식되는 

/丁/음보다 마찰음 길이가 길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 

작 단계에서는 이런 마찰음 길이가 /쉬/음과 /슈/음을 

구별하는 데 역할을 하리라고는 가정하지 못했었다. 그 

러나, 이는 한국어의 /쉬/음과 /슈/음을 발음할 때의 조 

음기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슈/음 

은 입술의 원순모양이 자음을 발음할 때부터 모음을 발 

음할 때까지 유지되는 데 반해 /쉬/음은 자음을 발음할 

때의 입술의 원순모양이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 넓게 벌 

어져야 하므로 조음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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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를 근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고자 한다.

［가설］ 외국어（영어와 독일어）의 ”/음이 한국어의 /쉬/ 

음과 /슈/음으로 구분될 때 사용되는 음성자질은 크게 

두가지, 즉 peak frequency와 마찰음 길이이며, 둘 중 

한가지만 있어도 구분은 가능하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쉬/음과 /슈/음의 구분이 현저히 용이해진 

다.

이런 가설은 현재의 예비 실험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다. peak frequency와 마찰음 길이라는 두 가지 

음성기호를 사용하는 독일어를 인식할 때 한국인（외국 

인, 저자 포함）에게 있어 /쉬/와 /슈/의 구분이 훨씬 쉬 

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마찰음 길이를 주로 사용하 

는 영어의 경우는 독일어의 경우만큼 /쉬/와 /'슈/의 구 

분이 쉽지는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인이 발음한 

'Cashmere'라는 단어는 상당히 흥미롭다. 이때의 /〃음 

은 음절말음이기는 하지만 뒤에 또 다른 자음（다음 음 

절의 초음）이 뒤따라 나오는, 단어의 말음이 아닌 /〃음 

이다. 따라서, 단어의 말음만큼 길지 못하다. 홍미로운 

사실은 이 음이 /쉬/로 인식되는 다른 음과는 달리 （마 

찰음 길이가 짧은 대신 마치 그 보상 작용처럼） peak 

frequency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즉, 마찰음 길이라 

는 음성적 기호가 변별적으로 쓰일 수 없는 상황 하에 

서는 같은 효과를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음성학적 특 

질, 이 경우는 높은 peak frequency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런 예비 실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변이음만을 지 

녔다고 가정되어 온 독일어와 영어의 /J7음이 실은 두 

개의 변이음을 지닌 음일 수 있으며 이를 구분시키는 

음성학적 자질이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추후 연구에서 보다 많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 

험을 수행하여 보다 일반적인 경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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